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▣  그림 여행

네델란드 미술 황금기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이 역

동적인 그림은 획기적인 단체 초상화 구성이 돋보이

는 작품으로 평가받는다. 암스테르담 국립 미술관에 

전시되어 있는 이 그림을 춥고 흐렸던 먼 과거 4월의 

어느 날 보게 되었다. 

그림은 1642년 당시 암스테르담 민병대 대원들이 부

관의 명령 아래 출격하는 장면을 그리고 있다. 국립 미

술관의 대표 작품으로 소중하게 전시되어 있는데 그

림이 걸려 있는 벽 앞에 서니 마치 어두운 골목에서 당

시 민병대 사람들이 이쪽으로 걸어 나오는 듯한 착각

을 일으켰다. 사람들의 얼굴은 알아 볼만하지만 자세

와 위치가 다 다르고 구성이 복잡하다. 그리고 남자들 

가운데 조그만 소녀가 이쪽을 바라 보고 있다. 금발 머

리에 황금빛 드레스를 입고 있는 소녀는 마치 어두운 

그림자 속에 자체 발광을 하는 듯 신비한 모습이었다.

암스테르담 국립미술관을 둘러본 다음 날은 렘브란

트가 살던 집‘렘브란트 하우스’에 가 보았다. 그토록 

강렬한 빛을 그려낸 화가가 살던 집이 너무나 조그맣

고 너무나 깜깜했다. 당시의 조명 상태를 그대로 보여

주기 위해 의도적으로 어둡게 해 놓은 것 같았다. 

어둡고 좁은 렘브란트 하우스의 나무 복도에 서서 

빛과 그림자의 화가 렘브란트에 대해 묵상했다. 그가 

그린 빛의 근원은 무엇이었을까?

그가 그린 빛은 외부의 조명에서 오는 것이 아니었다. 

빛은 그의 그림 속 인물들의 내면으로부터 비쳐 나오

고 있었다. 오직 그림에 일생을 바친 노화가는 색채를 

조합해서 빛을 그려내는 경지에 올라 있었다. 어둡고 

좁은 집도, 평생 혹사해서 나빠진 시력도, 그의 손 끝

에서 흘러나오는 빛을 막을 수 없었다. 

암스테르담의 4월은 렘브란트의 빛이 있어서 암울

하지 않았다. 그리고 그 후로도 암스테르담 근교의 그 

작은 렘브란트 하우스는 어둠을 깨뜨리는 희망과 소

망의 빛으로 기억에 남아 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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